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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2 0 0 1년ICSID 총회의서울유치가확정된1 9 9 7년 1 2월토론토에

서부터, 우리는‘어울림’이란주제로많은토론을진행하여왔다. 어울림은

우주생성원리의근본사상이며, 모든존재의근원이다. 

비트 ─ 마침내정보혁명의시대가도래했다는데는의문의여지가없

다. 우리가내보내는0과1의조합들이쌓이고쌓여마침내대폭발을일으

킨것이다. 그폭발의영향을받지않은사람은아무도없다. 언론, 의학, 데

이터등모든것이불과 5 0여년전에발명된컴퓨터에의해완전히뒤바뀌

었다. ‘빅뱅(Big Bang),’아니‘비트뱅(Bit Bang)’이라부를수있는컴퓨터

혁명은이제시작단계에불과하지만벌써우리를압도하기시작하고있다.

컴퓨터는법을구시대적인것으로만들고관습을변모시키며경제를재편

하고작업장을뒤바꾸고헌법논쟁을유발하고현실에대한인식을바꾸고

있다.

디지털 ─우리는이러한변화를디지털혁명이라한다. 디지털문명의

출발은자그마한‘비트’에서기원한다. 비트란컴퓨터가인식하는물질의

자그마한입자에불과하다. 그러나이비트들이모여디지털혁명을일으키

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향상, 디지털화와데이타 압축, 통신기술의

통합, 컴퓨터와통신인터페이스, 컴퓨터네트워크와전자고속도로등디지

털화에의해촉발된결과는근대사회의패러다임, 사회규범, 사회조직, 인

식구조를뒤바꾸고있는것이다. 

해체 ─ 디지털화로압축되어표현되고있는비트의문명, 네트의사회

는물질을매개로구성되던근대적공간을해체하고가상공간을기반으로

근대의오랜물질성과구조로부터벗어난‘탈근대의문명, 탈근대의사회’

를열고있는것이다. 디지털은우리에게탈근대의사회에맞는새로운방

법론과인식론적전환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크게근대적공간의

해체와탈근대적공간의형성, 가상공간의담론체계에의한근대적담론의

해체, 탈근대문명인사이버네틱스의출현을들수있다.

인터넷 ─탈근대적공간의형성을설명할수있는대표적인단어는‘인

터넷’이다. 인터넷이혁명적인이유는개방적이며상호작용적이라는점이

다. 인터넷이기존근대사회가갖는통일된기호체계와담론체계라는구조

성을해체하고근대의모든것들을‘중심으로부터주변으로’, ‘구조로부터

개인으로’이전시키고개인에의해구조가결정되도록변화시켜개인을지

향하는커뮤니티중심의새로운전자공동체를탄생시키고있다. 탈근대의

개인은구조로부터벗어난, 구조‘이전’에존재한다. 그들은마치비트처럼,

대등하고독립적으로존재하며, 어떤것에의해서도‘굴절되지않는’욕망

을그대로드러낸다. 그는다만다양한‘관계’와‘접속’을통해자신의세계

를구성할뿐이다. 또한인터넷의공간초월커뮤니케이션적인특성은전세

계를하나로연결함으로써개인에게구조화된국가라는물질적경계개념

을없애고, 사용자에게부여되는도메인네임은개인으로부터국가의흔적

을지우고있고국가의제도적장치와규범, 통제로부터벗어나게하고있

다. 네트로형성된인터넷은개인을시간과거리, 공간의개념으로부터, 물

질적현존인육체로부터, 아날로그식의위계적인질서로부터벗어나새

로운자신의세계를구성케하고, 가상현실과네트워크공간을매개로새로

운사회적공간을형성시키고있는것이다. 

담론 ─ 근대적담론체계의해체에있어서는가상공간은담론의조건

과지식의체계를변화시킨다. 아무리좋은텍스트도컴퓨터가인식하는언

어체계인비트로전환되지않으면교환되거나소비되지않는다. 또한인터

넷은텍스트의생산과교환, 그리고소비의과정에이용자를결합시킴으로

서지식의생산과교환, 소비를둘러싼지식의생산양식을변화시킨다. 과

거의텍스트가생산자의절대적인권위아래생산되고유통되고소비되는

생산자중심의구조적인형태를띠었다면, 가상공간에서의텍스트는생산

자인작가의의도와는관계없이재생산되고가동된채유통되고소비된다.

이러한변화속에서가상공간의출현은텍스트의의미를해체하고있다. 사

물에대한경험, 감각, 이미지의긴장과갈등이근대철학의기본관점을형

성한것이라면가상공간에서는감각에우위를부여한다. 곧형상과이미지,

예술과상상력이더우선한다는것이다.

미래 ─결국우리의미래는곧네트의사회가될것이며, 네트는미래의

영토가되고, 네트의중심에는개인이있을것이다. 미래는이처럼개별화

되어있는개인들의수평적이고평등한만남, 그리고상호작용에의해구성

될것이다. 미래의공동체는개별화되어있는개인들의작은이익을바탕으

로전세계를망라해형성될것이다. 미래의문화는네티즌들이만드는문

화가치에의해 결정되며, 이질적인개인들이스스로구성하는사회와세

계, 그리고그것들이접합하고, 결합하고, 끊임없이이어지고확장되어가

면서사회는순간적인해체와구성을반복할것이다. 

방황과 대립 ─이러한가상공간의탈근대문명속에서개인은외롭고

고독한존재가될것이다. 그들은마치거대한도시의미로를헤매는사람

처럼, 어떠한표상점이나정박점도가지지못한채부유(浮游)하고방황하

며, 그결과사회는동일한정체성과동질성을상실한채완전히해체되고

말것이다. 또한자유로운정보의유통과끊임없는상호작용, 그리고커뮤

니케이션이사회를형성해나가는현상은공동체와이익결사체가가상공

간을매개로지극히미세하고도다중적인단위로분화될것이며, 그에따라

갈등의양상또한상상을초월할정도로복합적인형태를띨것이며, 따라

서각각의이해를접합시킨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할지모른다. 

2001 근대화이후디자인은줄곧인간의문제를다루어왔다. 그런데지

금디자인의가치척도였던인간에대한이해와해석이바뀌고재규정되고

있는것이며, 이러한변화의중심에디지털이라는단어가있다. 

디지털과인간과의조화, 디자인은어떻게디지털과인간의문제를다루

어야할까? 그렇다면디지털에있어디자인은무엇인가? 디자인은어떻게

이사회와인간을이끌어갈것인가? 수많은가능성을경험해보고, 문제로

토론하며우리의미래모습을그려보자.‘디지털시대에디자인의역할?’을

조직위원장으로서첫공개토론의주제로제안코자한다. 

오늘날세계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는단어중의하나는바로‘세계화’일

것이다. 그런만큼이세계화라는현상을둘러싸고상이한해석과진단이

다양하게제기되고있다. 그중하나는세계화를경제영역에한정된자본

주의의전지구화로이해하는태도와세계화가단지경제만이아니라사회

문화적차원에서가져올변화에대해강조하는입장의갈라짐도있다.  그

러나현실의어떠한변화도순수하게경제적이거나정치적인것은없으며

결국문화적인효과를수반한다는점에서모든변화는문화적변화임에틀

림없을것이다.

그러면이러한세계화가우리의주제인디자인과관련하여던지는문제

는무엇인가?  그것은말그대로디자인의세계화를의미하는가. 그렇다면

디자인의세계화란구체적으로무엇을말하는것인가. 오늘날세계어디에

서나국제주의양식의건축을발견할수있고사람들이청바지를입고인터

넷을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라면디자인의세계화는이미이루어져있는

셈이다. 그리하여오늘날디자인은지역과국경을넘어, 인종과세대간의차

이를넘어동일한취향과생활양식을전파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자

체는전혀새로운것이아니다.  그것은거시적으로볼때일찍이1 6세기부

터, 그리고가깝게는1 9세기이후진행된전지구적규모의근대화또는서

구화의연속선상에서나타난결과일뿐이다. 다만세계화란그러한현상이

보다가속화된, 비교적최근의상황을일컫는용어인셈이다. 

우리는흔히2 0세기디자인의역사를크게모더니즘과포스트모더니즘

이라는두가지사조의연속으로이해한다. 이는물론서구디자인을중심

으로한지적담론차원에서의 규정이며디자인의2 0세기적전개양상이

그러한개념만으로모두설명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이제세계화속의

디자인은지적 담론이아니라하나의명백한현실로다가와있다. 그것은

모던이냐포스트모던이냐하는논의조차도삼켜버리는, 보다장기적인근

대화과정이빚어낸파동의결과일터이다.

그러나여기에서우리가잊지말아야할것은세계화가국경을넘어자

본을, 디자인을, 문화를옮겨놓고있다고할지라도그것은대체로텍스트의

차원에한정될뿐이라는사실이다.  다시말해서오늘날청바지와코카콜라

와인터넷이세계화되어있지만, 그것이모든곳에서동일한의미와생활양

식을만들어내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이다. 이는곧지난수백년간의서

구에의한근대화과정에도불구하고세계는결코완전히동질적으로되지

는못했으며, 오히려또다른의미에서의커다란차이들을만들어냈을뿐이

라는사실에서도확인된다. 결국특정한문화적텍스트는결국그지역의

삶의컨텍스트에의해재의미화되며변형되게마련이다. 그리하여하나의

텍스트는서로다른문화적컨텍스트속에서각기다르게의미화된다. 예

컨대오늘날한국사회에서도서구의제품과이미지가넘쳐나지만, 그러한

것들이사용되고의미화되는방식은좋은의미에서든나쁜의미에서든오

히려전통적인컨텍스트에크게의존하고있다. 한국을포함한제3세계의

근대화를어떻게볼것인가하는것은여전히논란의대상이되지만, 그런

지역들에서여전히근대이전의컨텍스트가건재하다는사실을부정할수

없다.

세계화의거센파고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단일한세계문화는존재하

지않으며아마앞으로도그럴것이다. 지방화가세계화와짝을이뤄논의

되는것도바로그러한양면성과무관하지않다. 디자인의세계화에도불구

하고그것에구체적인사용과의미를제공하는것은지역이기때문이다. 그

런 점에서세계화에대한이해에는보편적인것과동시에차이들에대한

섬세한고려가포함되어야하는것이다. 동일한것속에서차이를발견하고

차이들속에서동일한것을발견해내는것이단지유머의능력만은아니다.

지금우리가세계화를말하기위해서도그러한지혜는필요하다. 보편성이

폭력으로작용하지않고특수성이차별을의미하지않기위해서라도말이

다. 

디지털시대에있어서디자인의새로운역할을정립해야

글≫정경원| kidp 원장| ICSID 조직위원장 글≫최범| 디자인평론가

세계화속의디자인, 디자인의세계화?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I c o g r a d a )’프로그램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는국내외디자이너, 철학가, 예술가등 5 0여명의연사들이참여하

는‘이코그라다국제학술회의’와 3 0여명의아시아디자이너들이참여하는‘이코그라다아시아

지역회의’를포함하는1개의본회의3개의기념행사, 4개의기념전시그리고1개의특별프로젝

트로구성된다.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의주관은Icograda,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K I D P ) ,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사)한국현대디자인실험작가협회( K E C D )이며후원은산업자

원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서울특별시(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일본

문화원(Public Information Cultural Center Embassy of Japan), 프랑스문화원(French Cultural

Center), 이탈리아문화원(Istituto Italiano Di Cultura),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Seoul)이한다.

‘2000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의전체구성은‘어울림’을기본철학으로기획되었으며, 전체구성

내용은다음과같다. 

본행사

이코그라다새천년국제학술회의(Icograda Millennium Congress)

기념행사

이코그라다그래픽디자인교육선언(Icograda Graphic Design Education Manifesto)

이코그라다아시아지역회의(Icograda Regional Meeting)

커팅에지국제영상페스티벌(Cutting Edge Moving Image International Festival) 

기념전시

이코그라다, 오늘의시각커뮤니케이션전(Icograda Visual Communication Today)

디자인잇특별전(Designit Exhibition)

‘어울림’동아시아포스터전(‘O u l l i m’East Asian Poster Exhibition)

‘어울림’한국대학생포스터전(‘O u l l i m’Poster Aperto Exhibition)

특별프로젝트

디자인교육DB(Design Education Database)

I c o g r a d a   I C S I D   


